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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경 현
‡

신 현 진 양 승 애

삼육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심리학과 간호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

계에서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533명(남: 273, 여:

260)의 고등학생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45(SD=0.65)세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

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냉소적 적대감,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냉소적 적대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

런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

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냉소적

적대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냉소적 적

대감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

었다.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영향과 냉소적 적대감

의 영향에 관해서는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추후연구의 방향

과 임상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냉소주의, 적대감,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회불안

†이 논문은 2013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 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

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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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

이라고 표현하였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요인

이라는 뜻이다. 만약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

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을 느

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면 정신장애

까지 이를 수 있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으로 정

신장애 중에 가장 흔한 편이다. 평생유병율이

12%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Kessler et

al, 2005). DSM-5에서는 이 장애를 “다른 사람들

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

하는 장애”로 범주화하였다.

사회불안장애로 진단을 받는 시기는 주로 청년

기나 성인기이지만, 이 장애는 십대 중반부터 발

달하기 시작한다(Degnan & Fox, 2007). 사회불안

증상은 청소년기부터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

레스나 불안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낮추고

교우관계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사회불안장애를 적절하고 빠르게 중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서경현, 양승애, 2010; Kessler

et al., 2005). 또한 사회불안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은 우울증이나 약물남용 혹은 그 외의 다른 심리

적 문제에 취약하다(Stein & Stein, 2008). 서경현,

유제민과 안경미(2008)는 한국 부모의 경우 자녀

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녀의 학업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적응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

인이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찾는 사람들이 다양

한 심리적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대부분이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다는 지

적이 있을 정도이다(Powell, 1987). 실제로 정신질

환 환자들 대부분이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한다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 우울에 대한 대인관계 문제의

설명력이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설명력보다 4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박경,

2003). 심지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

과도 관계가 있다(Lynch, 1979). 역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행복의 기본 요인이다. Joiner와

Metalsky(1995)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

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개인의 삶이

피폐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

나 불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 내적 요인일 수 있다.

Adler(1956)의 개인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어 유아기부

터 본능적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역으로 말하면 유아기

부터 사회적 불안이 학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

시 말해 적절치 못한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사회

성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

끼게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사회

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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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서경현, 2012; 서경현

외, 2008; 허재홍, 2006; 허재홍, 조용래, 2005;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부모와 자녀가 사회불안 증상을 공유하는 경우

가 있어 사회불안장애의 유전적인 측면도 주목받

고 있지만, 입양된 자녀와 입양한 부모의 사회불

안 증상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어 사회불안 증

상이 부모에서 자녀로 전달되는 것이 생물학적

차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Merikangas, Dierker, & Grillon, 1999).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불안 증상은 후천적으로 부모의 행

동에 의해 생긴 것 일수도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

부모와 처음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사회성의 발

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회불안이나 사회적 철회와 관련하

여 많이 연구된 부모의 영향은 통제적인 부모양

육 혹은 과잉간섭이다(문경주, 오경자, 2002; 서경

현 외, 2008; Bruch et al., 1989). 그런데 본 연구

에서는 거부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역기능은 선행연구들(예: Bruch & Heimberg,

1994)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

를 거절하고 무시를 할 경우 자녀가 심리적 문제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Zanarini, Weingeroff, &

Frankenburg, 2009), 그런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의

역기능에 주목할 만하다. 부모가 자신을 배타적으

로 대하여 거리감이 느껴질 경우 자녀는 심리적

으로 불안할 가능성이 큰데(Zanarini &

Frankenburg, 1997), 지속적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은 자녀는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의 선행연구(Parker, 1979;

Arrindell et al., 1989)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

육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부적응

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이 자녀의 사회불안과 관계

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증거는 더

있다. 윤세화와 권연희(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아동기에 경험하는 스

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게다가 최창석과

조한익(2011)은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청소년기에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을 크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수치심이 사

회적 불안이나 철회에 선행되는 심리적 경험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

받은 자녀의 경우 감정조절을 못한다는 결과를

얻는 연구(정윤성, 2007)와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

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백지은, 2009)도 거부

적으로 양육 받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

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경험하는 사

회불안 혹은 사회 적응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도 있었다(오경자, 양윤란, 2003). 물론

거부적 양육 자체를 변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

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매개

하는 변인이 있음을 암시한다(오경자, 양윤란,

2003).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냉소적 적대

감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

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냉소적 적대감은 분노와 함께 건강심리학에서

주목받아온 변인으로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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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하지 않다는 생각과 관계가 있으며(Smith,

1992),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이다(Spielberger et al., 1985). 냉소적 적대감

이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이

있었다(Dembroski, MacDougall, Williams, Haney,

& Blumenthal, 1985; Smith, 1992). 타인에게 적

대감이 느껴질 경우 사회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

스러울 뿐 아니라 그 관계에서 긴장하거나 불안

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냉소적 적대감이 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은 실증적으로 증명되기도 하였다

(Shapiro, Goldstein, & Jamner, 1996).

변보기와 강석기(2002)는 적대감을 기질적인 것

이 아니고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

여 그것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지속되는 과정에

서 획득되는 태도로 보았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적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Feinberg, Howe, Reiss, & Heitherington,

2000).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김

재엽, 남석인, 최선아, 2010)에서는 부모가 너무

과하게 처벌하며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적

대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등

(2010)은 부모가 가혹한 체벌을 하거나 거부적으

로 양육할 경우 자녀의 분노 성향이 강해진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정윤성, 2007; Gottman & Katz

1989)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재엽, 정

윤경, 2007)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적

대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계숙과 이은하(2003)는 어머니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인

아동이 적대적 행동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중재를 시도하였다.

일찍이 Adler(1964)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

로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여 타인을 믿지 못

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몇몇의 학자들(조수환, 2003; Schaefer, 1965)도 부

모로부터 거부적 양육을 받은 자녀의 경우 불안

을 경험하며 적대적이어서 사회 적응이 쉽지 않

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본 연구자들은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타인이

나 사회에 대한 냉소적 적대감을 발달시킬 것으

로 가정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냉소적 적대감을 키우고 냉소

적 적대감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불안을 유

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냉소

적 적대감,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

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의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거부적 부

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냉소적 적대감과 관계가

있다. 둘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

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냉소적 적대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 넷째, 냉소적 적대감은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

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런 가설을 검증

하는 것은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예

방하고 심리적으로 중재하고자 하는 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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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울산시에 위치한 한 사립 인문계 고

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533명(남성 273명, 여성

2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18세(M=16.45, SD=0.65)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들 중에 1학년이 266명

(49.9%)이고 2학년이 267명(50.1%)이었으며, 3학

년은 진학을 위한 준비로 설문에 응할 수 없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1.16명(SD=0.55)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4.15명(SD=0.63)

이었다.

참여자들 중에 120명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

고 응답하였으며, 81명(15.2%)이 기독교(개신교),

22명(4.1%)이 천주교, 5명(0.9%)이 기타 종교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305명(57.2%)의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318명(59.7%),

고등학교 졸업은 205명(38.5%), 중학교 졸업은 9

명(1.7%), 초등학교 졸업은 1명(0.2%)이었다. 어머

니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239명(44.8%), 고

등학교 졸업은 285명(53.5%), 중학교 졸업은 8명

(1.5%), 초등학교 졸업은 1명(0.2%)이었다. 우리나

라의 전체 가정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류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

은 9명(1.7%), 중류 중의 상은 135명(25.3%), 중류

중의 중은 313명(58.7%), 중류 중의 하는 71명

(13.3%)이었고, 하류라고 보고한 경우는 5명(0.9%)

이다.

조사 도구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측정하

기 위해 Rohner와 Rohner(1981)의 부모수용거부

질문지(PARQ: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와 정원식(1998)의 가정환경 진단검

사를 바탕으로 권순명(1993)이 구성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와 Rohner(1981)가 개

발한 부모수용거부 질문지의 60문항 중 한국의

문화 환경에 적합한 수용-거부 차원 30문항과 정

원식의 가정환경 진단검사의 자율-통제 차원 30

문항을 더해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 척도의 하위척도인 거부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문항에 한 번은 아버지로 한 번은

어머니로 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1--‘전혀 다르다’, 2--‘대체로 다르다’, 3--

‘대체로 그렇다’, 4--‘거의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84

이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85였다.

냉소적 적대감: 고등학생의 냉소적 적대감은

Cook과 Medley(1954)의 적대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이 척도는 원래 적대감을 측정하는 27문항과

사회적 요망도가 높은 첨가 항목(filler items) 37

문항을 포함하여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

은 진위형으로 27문항이 냉소적 적대감, 공격적

적대감, 분노 유발과 같은 세 가지 하위척도로 나

뉜다. 본 연구에서는 냉소적 적대감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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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냉소적 적대감을

묻는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가 더 존중받기를 바란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Cook-Medley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Pope, Smith, & Rhodewelt, 1990). 본 연구에서

13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9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대인

관계 스트레스는 김교헌과 전겸구(1993)가 개발한

청소년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대인관계 세 영

역에 해당하는 문항 1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으로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있으며, 각 영역에서 청소

년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들이 문항으로

제시된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그 사건

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를 전혀 경험하지 않

았다(0), 경험했다(1), 자주 경험했다(2)에 응답하

도록 했다. 원래 이 척도는 각 1회 이상 경험한

각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0), 중요하다(1), 매우 중요하다

(2)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

요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는 가족과의 스트레스(5문항)

는 .76, 친구와의 스트레스(7문항)는 .74, 교사와의

스트레스(6문항)는 .87, 그리고 전체 문항은 .84이

었다.

사회불안: 참여자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1998)의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

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등과 같이 대인관계 상

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18개의

문항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

은 부정적 평가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 두려

움(4문항), 일반적 상황 두려움(2문항)이다. 본 연

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부정적

평가 두려움 .92, 새로운 상황 두려움 .84, 일반적

상황 두려움 .82이었고, 전체 척도는 .94였다.

조사 및 분석 절차

설문은 학교 관계자들의 허락 하에 담임선생님

이 함께 입실한 상태에서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

졌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인 고등학생들에

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

의를 구하였다. 이 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

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알

렸다.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 연구에서의

주요 통계분석은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위계적

(hierarchical) 회귀분석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관분석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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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부 거부적

양육태도

모 거부적

양육태도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냉소적 적대감 M(SD)

냉소적 적대감
.32***

.28***

.30***

.26***

.34***

.29***

가족과의 스트레스
.57***

.55***

.67***

.56***

.66***

.60***

.38***

.32***

6.92(2.24)

7.50(2.61)

친구와의 스트레스
.23***

.38***

.21***

.40***

.24***

.43***

.27***

.30***

8.85(2.35)

9.35(2.67)

교사와의 스트레스
.33**

.22***

.31***

.25***

.34***

.26***

.22***

.20***

7.68(3.28)

7.34(2.40)

대인관계 스트레스
.51***

.52***

.53***

.54***

.55***

.58***

.38***

.37***

23.45(5.71)

24.19(5.75)

부정 평가 두려움
.23***

.31***

.23***

.33***

.25***

.35***

.38***

.43***

16.49(6.51)

18.67(7.39)

새로운 상황 두려움
.18**

.26***

.16**

.19**

.18**

.24***

.23***

.34***

11.30(3.91)

11.44(4.21)

일반적 상황 두려움
.19**

.23***

.24***

.23***

.23***

.25***

.32***

.32***

3.48(1.82)

3.61(1.98)

사회불안
.24***

.32***

.24***

.31***

.25***

.34***

.37***

.44***

31.26(10.79)

33.72(11.97)

M(SD)
19.11(5.50)

18.34(5.40)

19.31(5.50)

19.43(5.57)

38.45(10.29)

37.78(10.12)

28.32(5.58)

26.55(5.61)

* p<.05, ** p<.01, *** p<.001.

주. 위의 통계값은 남학생(n=273)의 것이고, 아래의 통계값은 여학생(n=273)의 것임.

표 1. 고등학생이 지각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및 냉소적 적대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행

렬(N=533)

결 과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냉소적 적대감과 대인관

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냉소적 적대감과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대인관계 스

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남학

생과 여학생을 따로 분석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학생(r=.34, p<.001)과 여학생(r=.29,

p<.001) 모두의 냉소적 적대감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에

서 그런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학생(r=.55,

p<.001) 여학생(r=.58, p<.001)의 대인관계 스트레

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거부적 부모양

육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요인, 즉 가족과

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스트레스 및 교사와의 스

트레스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모두가 대인관계 스트

레스와 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학생(r=.25, p<.001) 여학생

(r=.34, p<.001)의 사회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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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R² ΔR² β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냉소적 적대감(B) .098 .31***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대인관계 스트레스(C1) .315 .56***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냉소적 적대감(B)
대인관계 스트레스(C1) .353

.222

.038

.50***

.21***

***p<.001.

표 2.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모두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및 일반적

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

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

도가 사회불안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냉소적 적대감도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

스나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냉소적 적

대감은 남학생(r=.38, p<.001) 여학생(r=.37,

p<.001) 모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

다. 또한 냉소적 적대감은 남학생(r=.37, p<.001)

여학생(r=.44, p<.001) 모두의 사회불안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고등

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냉소적 적대감이 매개효

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상관분석에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와 대인관계 스트레스(C1)의 관계

가 유의하고, 냉소적 적대감(B)과 대인관계 스트

레스(C1)의 관계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A와 B의

상관도 유의하였기 때문에 매개 역할을 할 가능

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

선 A ⟶ B가 유의하고 A ⟶ C도 유의해야 하며,
A와 B를 함께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것(A, B)도

C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예언변

인 A에 매개변인 B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 A의 설명력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A와 C의 관계를 B가 매개한

다고 추정할 수 있다. A, B ⟶ C에서의 A의 설명

량이 줄어들어도 유의하면 B가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것이며, 설명량이 줄어 유의하지 않은 수준

이 되면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냉소적 적대감

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냉소적 적대감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A ⟶ C1)의 설

명량보다 A, B ⟶ C1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9.3% 줄었고 냉소적 적대감(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β=-.21, p<.001. A, B ⟶ C1에서의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이 줄어들었어

도 유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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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R² ΔR² β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냉소적 적대감(B) .098 .31***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사회불안(C2) .085 .29***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냉소적 적대감(B)
사회불안(C2) .177

.033

.092

.19***

.32***

***p<.001.

표 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에 대한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관계를 냉소적 적대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고등

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냉소적 적대감이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고등

학생의 사회불안의 관계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

였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이 사회불안(C2)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냉소적 적대감(B)이 사

회불안(C2)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A와 B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냉소적 적대감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A ⟶ C2)의 설명

량보다 A, B ⟶ C2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5.2%

줄었고 냉소적 적대감(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

였다, β=.32, p<.001. A, B ⟶ C2에서의 부모의 거
부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이 줄어들었어도 유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

부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

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

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대인관계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였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

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냉소적 적대감

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우선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

도가 높을수록 냉소적 적대감 수준도 높았다. 이

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며 냉소적 적대감 형성할 수 있다는 김재엽

등(201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상관분석 결

과로 인과관계를 결론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적

대감이 강한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에게 거부적으

로 대한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

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적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는 주장(정계숙, 이은하, 2003)과 그것을 지지하는

실증연구들(김재엽, 정윤경, 2007; Feinberg et al.,

2000; Gottman & Katz, 1989)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거부적 양육태도가 냉소적 적대감과 약 10%가량

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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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이 관계에 주목할 만하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나 사회불안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Zanarini

와 Frankenburg(1997)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부모

가 배타적이고 거부적이라고 생각되면 자녀가 불

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그런 불안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몇몇의 연구(Parker, 1979;

Arrindell et al., 1989)에서도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가 자녀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불안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일찍이 Adler도 부모로부

터 애정을 못 받고 방임된 자녀, 다시 말해 거부

적으로 양육된 자녀가 성장하면 적절한 사회관계

를 형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Feist & Feist,

2008).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성장기에 경험하는

자녀의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윤세화, 권연희, 2009)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중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사

회불안의 변량을 8.5%정도 설명하는 것에 반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31.5%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인 태도로 양육하면

자녀가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

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에는

회피 성향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의 경우 회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

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된 고등학생

이 피할 수 없는 대인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이들이 사회

적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그런 사회적 상황을

꺼리는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이 이렇게 큰 것은 그런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

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력을 떨어뜨

리거나(백지은, 2009), 감정조절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정윤성, 2007). 김원자와 서경현(2013)의 연구

에서도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 받았을 경우

성장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

성이 확인되었는데, 그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 하위요인 중에 정서통제

불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Adler(1927)도 어

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방임되면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였고, 김원

자와 서경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

도가 자녀의 정체감 문제와 상관이 있었다. 부모

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되면 자녀가 대인관계에

서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최창석, 조한익, 2011)는 거부적 부모양육태

도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고 그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

문에 추후 연구에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

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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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적인 적대감을 가지게 하여 자녀를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에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된 자녀

가 성장하면 타인을 믿지 못해 건전한 사회관계

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Adler의 주장(Feist &

Feist, 2008)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

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타인을 신뢰

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냉소주의가 발달하여 대

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논리는 냉소적 적대감이 기질적인 것이 아

니라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변보기, 강석

기, 2002)으로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하면 주양육자인 부모가

자신들을 거부하는데 누가 자신들을 받아 주고

잘 대해 줄 것인가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는 단지 추론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냉소적 적대감이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10%

가량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 스트

레스나 사회불안과는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지금까지 냉소적

적대감은 분노와 같은 정서 변인(Gottman &

Katz 1989)으로 혹은 건강 차원(Spielberger et

al., 1985)에서 연구되었지만, 이 연구는 사회 적응

적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한편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비해 사회불안에

대한 거부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적

어 냉소적 적대감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컸다. 이

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사회불안은 기질적 차

원의 냉소주의나 다른 경험에 의해 획득된 냉소

적 적대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접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Adler(1927)도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중에

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Parker, 1979; Arrindellet et al.,

1989)에서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

부적응이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만 나타났다. 최근 한국 대학생들을

한 연구(조양선, 손솔, 서경현, 2013)에서는 양육태

도 차원에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

의 영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현

상이 한국 문화의 특성인지 문화비교적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

의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냉소적

적대감이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

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논의하였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가 경험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

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로부터 측정한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불안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다르게 했을 수 있다. 거부적 부모양육태

도가 냉소적 적대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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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정할 때 그런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기

억에는 기분일치효과(mood congruence effect)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Bower, 1981). 적대감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그

감정과 더 일치되게 기억하게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해석의 한계가 있더라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불안에 대한 거부적 부

모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의 영향은 학문적으

로나 임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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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Stresses/Social Anxiety: Focus on Mediating

Effects of Cynical Hos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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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cynical hostility and interpersonal stresses/social anxiet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ynical host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stresses/social anxiety. The participants were 533 (273 males and

260 females) high school students, with an average age of 16.45 (SD=0.65). Perceived

rejective rearing attitude of the parents, cynical hostility, and the level of interpersonal

stresses and social anxiety were measur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ived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ynical host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It wa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stress as well

as social anxiety, the relations was showed in rejective rearing attitudes of both father and

mother.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l sub-factors of

interpersonal stresses and social anxiety. Also, cynical host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stresses and social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ynical hostility was partially mediating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stresses as well as social anxiety. The influences of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the roles of cynical hostility in interpersonal stress and social

anxiety were discussed with the theory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previous studies, and the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and clinical meaning of this study were recommended.

Keywords: rearing attitude, cynicism, hostility, interpersonal personality, soci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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